
헬로밤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같은 질문이 주기적으로 돌아온다. 접속이 안 된다, 알림이 오지 않는다, 캐시를 지
워도 여전히 느리다, 특정 기기에서만 화면이 깨진다. 대부분의 문제는 몇 가지 공통 원인으로 수렴한다. 장비 환
경, 네트워크 경로, 브라우저 저장소, 계정 권한, 외부 차단 정책. 이 글은 헬로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
서 자주 부딪히는 오류를 정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통했던 해결 절차를 공유한다. 오피사이트 성격의 서비스
가 가지는 민감함도 고려했다. 단순한 FAQ가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시간을 아
낄 수 있는지,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 점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헬로밤의 동작 원리, 오류의 절반은 여기서 갈린다

문제를 풀기 전에 구조를 이해하면 진단이 빠르다. 헬로밤은 기본적으로 웹앱이지만, 일부 영역은 API 호출과 실
시간 알림 채널(Web Push 또는 폴링)에 의존한다. 요약하면 브라우저 - CDN - 애플리케이션 서버 - 데이터 스토
어의 체계다. 이 경로 사이 어디에서 지연이나 차단이 생겨도 사용자에게는 같은 현상, 즉 느림과 실패로 보인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은 다음과 같다. 브라우저 캐시에 오래된 스크립트가 남아 기능이 꼬인 경우, 이동통
신사의 보안/유해 차단에서 도메인이 걸린 경우, 회사나 학내망의 방화벽에서 특정 포트가 막혀 알림이나 이미
지 로딩이 끊긴 경우, 인증 토큰이 만료됐는데 자동 갱신이 브라우저 정책 탓에 실패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의
심되면, 증상만 쫓기보다 경로를 역으로 따라가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접속이 안 될 때: 도메인 해석과 네트워크 경로 점검

접속 불가가 떴다고 해서 서버 다운으로 단정하면 오진이 잦다. 먼저 범위를 좁힌다. 특정 기기에서만 안 되는지,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안 되는지. 같은 계정으로 다른 기기나 다른 통신망에서 접속하면 원인을 절반은 걸러낸
다. 자주 겪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눠 본다.

첫째, DNS 해석 문제. 헬로밤 도메인이 새로 바뀌거나 서브도메인이 추가될 때, 일부 통신사 DNS 캐시가 뒤늦게
갱신되면 특정 지역에서만 연결이 실패한다. 이때는 LTE에서만 안 되고 와이파이는 되는 식으로 나타난다. 해결
은 간단하다. 휴대폰의 DNS를 공용 DNS로 바꾸거나, PC에서는 nslookup으로 A 레코드가 일관되게 나오는지 확
인한다. 공용 DNS로 바꿔도 해결이 안 되면, 로컬 라우터의 DNS 캐시를 초기화하거나 라우터 재부팅이 효과적
이었다.

둘째, 유해 콘텐츠 또는 보안 차단. 오피사이트로 분류되어 통신사나 회사망 보안 솔루션이 접근을 가로막는 경
우가 있다. 주소창에 뜨는 경고 페이지나, ERRBLOCKEDBYCLIENT, ERRTUNNELCONNECTIONFAILED류의
메시지로 드러난다. 가정용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호자 기능, 5G 보안옵션 같은 것도 종종 걸림돌이 된다. 차단
된 환경에서는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로도 통과하지 못한다. 이때는 차단 옵션을 해제하거나,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체 도메인 공지를 참고한다. 회사망이라면 네트워크 담당에게 도메인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셋째, TLS/시간 불일치. 가끔 PC나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시간이 크게 어긋나 TLS 인증서 검증이 실패할 때가 있
다. 이 경우 대부분의 HTTPS 사이트에서 오류가 나지만, 헬로밤처럼 캐시가 강하게 적용된 사이트는 간헐적으
로 보인다. 시스템 시간 자동 동기화, 크롬 보안 경고 창에서 인증서 체인 확인으로 해결 가능하다.

넷째, 특정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충돌. 광고 차단, 추적 방지, 사용자 스크립트가 API 호출을 막아 화면이 빈
채로 남는 사례가 있었다. 헬로밤은 정적 자산과 API 경로가 분리되어 있어, 정면 화면은 뜨는데 동작이 멈추는
식이다. 시크릿 모드에서 확장 기능 없이 열어보면 빠르게 감별된다. 원인 확장만 비활성화하면 끝난다.

느릴 때: CDN 캐시와 이미지 최적화, 그리고 기기 성능

로딩 속도 불만은 감정선을 건드는 문제라 대응이 까다롭다. 체감 속도는 네트워크와 렌더링이 함께 만들기 때
문에, 원인을 하나씩 떼어내야 한다. 내 경험상 다음 순서가 효율적이었다.

첫 단계는 환경 분리. 모바일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비교하고, 동일 네트워크에서 다른 기기와 비교한다. 특정 기
기에서만 느리다면 브라우저 저장소와 렌더링 성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안드로이드 저가형 기기에서
메모리 압박으로 탭이 자주 리로드되는 현상을 많이 봤다. 이 경우 초기 진입만 느리고, 두 번째 화면부터는 괜찮
다는 힌트를 준다.



두 번째는 캐시 확인. CDN 캐시에 오래된 자바스크립트 묶음이 남아 API 스키마와 맞지 않아 재시도를 반복하
는 경우가 있다. 주소 뒤에 ?v=숫자 같은 캐시 버스터가 붙은 링크로 들어가면 금방 정상화된다. 사용자는 브라
우저에서 사이트 데이터 삭제, 개발자라면 배포 시 파일명 해시에 빌드 버전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재발을 막는
다.

세 번째는 이미지와 동영상. 데이터가 큰 콘텐츠가 지연의 주범이다. 헬로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최적화 파라
미터가 있다면, 기기 해상도에 맞춰 리사이즈된 리소스를 내려받는지 확인한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모바일에서
원본으로 불러오지 않도록, Quality 70 전후의 WebP 전환만 해도 체감은 크게 향상된다. 콘텐츠 업로더에게 적절
한 업로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가 좋았다. 단, 오피사이트 특성상 원본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원
본 보관과 표시용 리사이즈를 구분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번째는 프리페치와 초기 스크립트. 첫 화면에서 모든 기능을 초기화하면 CPU 바운드가 발생한다. 사용자가
실제로 누를 확률이 낮은 버튼에 연결된 모듈은 지연 로딩으로 넘겨 CPU 스파이크를 줄인다. 정리하자면, 느림
을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병목과 렌더링 병목을 각각 관찰해야 한다. 네트워크 탭의 Waterfall, Performance 탭의
CPU 타임라인만 습관적으로 봐도 재현과 개선이 빨라진다.

로그인, 세션, 토큰 만료: 보안과 편의의 줄다리기

헬로밤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니 세션을 오래 열어두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민원이 “분명 방금 로그인했
는데, 다시 로그인하라고 한다”는 유형이다. 가장 흔한 두 원인은 토큰 자동 갱신이 브라우저 정책이나 추적 차
단 때문에 차단된 경우, 또는 다중 기기 동시 사용 제한이 걸리는 경우다.

자동 갱신 실패는 사파리의 ITP(Intelligent Tracking Prevention)나 크롬의 서드파티 쿠키 정책 변화가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 탭의 타이머를 제한하면서, 갱신 시점이 밀려 만료로 떨어지는 일도 생겼다.
사용자에게는 앱 설치형 푸시나 1회용 인증 링크 옵션을 제공하고, 브라우저에서는 SameSite 정책과 쿠키 만료
값을 명확히 설정하는 편이 안전했다. 또한 알림 수신을 위해 서비스 워커에 의존하는 경우, 사파리 iOS의 제한
사항을 안내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동시 사용 제한은 보안 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옵션이다. 같은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하면 이전 세션
이 무효화된다. 이때 증상은 대개 화면 전환 시 로그인 페이지로 튕기는 형태다. 해결은 계정 설정에서 활성 세션
확인과 정리 기능을 제공하는 것.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로그아웃하기, 브라우저 자동 저
장 비밀번호 점검 정도면 충분하다. 간혹 카페 PC처럼 공용 환경에서 저장된 세션이 남아 문제를 만드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시크릿 모드를 권하는 문구 하나가 실제 민원 수를 눈에 띄게 줄여준다.

알림이 오지 않을 때: 권한, 채널, 서버 이벤트의 세 갈래

알림 장애는 원인 추적이 길어지기 쉽다. 푸시 권한, 구독 토큰, 브라우저와 OS의 절전 정책, 백엔드의 이벤트 발
행까지 확인해야 완성된다. 사용자 관점의 체크 순서는 다음이 효율적이다.

브라우저 또는 앱의 알림 권한이 허용 상태인지 확인한다. iOS의 경우 기기 설정에서 앱별로 따로 허용해
야 한다.
네트워크 절전, 배터리 최적화가 푸시 채널을 차단하지 않는지 본다. 안드로이드는 제조사별로 예외 처리
가 필요할 때가 많다.
동일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서 알림을 받는 설정이라면, 최근에 로그인한 기기로 우선 전달되도록 정책이
잡힌 경우가 있다. 알림 기본 수신 기기를 지정하는 옵션을 확인한다.
브라우저 캐시와 사이트 데이터 삭제 후 재구독을 시도한다. 구독 토큰이 오래되어 서버에서 거절하는 경
우가 있다.
서버 상태 페이지나 공지 채널에서 알림 지연 공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알림 큐가 몰릴 때는 1분 내외의 지
연이 발생한다.

위 절차에서 3단계까지만 해도 70%는 정리된다. 특히 제조사 배터리 최적화가 공격적으로 동작하는 기기에서,
화면을 끄고 10분 이상 지나면 서비스 워커가 잠들어 알림이 끊긴다. 이런 환경에서는 앱 설치형 알림이나 SMS
대체 경로를 안내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관리자 입장이라면 실패 로그에서 구독 토큰 만료 비율, 제조사별 실패
분포를 주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화면이 깨질 때: 반응형 레이아웃과 폰트, GPU 가속 이슈

같은 페이지가 아이폰에서는 멀쩡한데, 특정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만 아이템이 겹쳐 보인다는 제보가 반복
된다. 반응형 레이아웃이 기본이지만, 기기별 폰트 렌더링 차이, 뷰포트 단위의 구현 차이, GPU 가속 버그로 인
해 엣지 케이스가 생긴다.

현장에서 특히 잦았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safe-area와 주소창 높이 변화. 모바일 브라우저는 스크롤에 따라
UI 높이가 바뀌어 100vh 계산이 달라진다. 상단 고정 헤더가 덮이거나, 모달이 화면 밖으로 밀려나는 증상이 나
온다. 해결은 100svh 같은 동적 뷰포트 단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JS로 뷰포트
를 계산해 CSS 변수에 주입하는 방식이 안정적이었다.

두 번째는 웹폰트 로딩. 폰트가 늦게 로드되면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해 클릭 오작동을 유발한다. 폰트 표시 전
략을 swap으로 설정하고, 주요 헤더 영역에는 시스템 폰트 폴백을 쓰는 절충이 좋다. 한국어 폰트는 파일 크기가
커서 모바일 데이터 환경에서 지연이 확대된다. CDN에 분할 서브셋을 두고, 실제 사용 스크립트만 내려받도록
설정하면 개선 폭이 크다.

세 번째는 CSS 가속과 오버플로. transform과 will-change를 남발하면 일부 GPU 조합에서 깨짐이 생긴다. 품질보
다 안정성을 우선할 화면에서는 단순한 position과 opacity 전환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길이가 유동적인
콘텐츠에서 줄바꿈 전략이 빠지면 버튼이 밀려 터치 타깃이 틀어진다. word-break, overflow-wrap를 일관되게 두
고, 국제화 언어의 예외 처리도 챙겨야 한다.

결제·인증 중단: 외부 모듈과 리다이렉트 루프

오피사이트 성격의 서비스에서는 결제 수단과 인증 모듈이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여기서 흔한 문제는 외부 창으
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단계에서 토큰이 소실되거나, 리다이렉트 루프에 빠지는 경우다. 두 가지 포인트
를 챙기면 민원이 급감한다.

첫째, 리다이렉트 콜백 URL과 쿠키 도메인. 콜백 시점에 서브도메인이 바뀌면 SameSite 정책으로 쿠키가 붙지
않아 세션이 끊긴다. 콜백을 반드시 동일한 상위 도메인으로 맞추고, 필요한 경우 서버 세션과 별개로 URL 파라
미터로 상태를 보전한다. 브라우저가 점점 엄격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Lax 기본값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팝업 차단과 브라우저 정책. 모바일 사파리와 일부 안드로이드 브라우저는 사용자 제스처 없이 열린 창을
팝업으로 차단한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사용자 액션 안에서 창을 열고, 실패 시 전용 오류 안내 페이지로 유도해
야 이탈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팝업 차단 해제와,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기본 브라우저 사용을 권한
다.

이미지가 안 보일 때: 경로, 권한, 리퍼러

CDN을 쓰면서 접근 제어를 곁들이면, 이미지가 지역이나 경로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초반에는
서버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반은 권한 이슈다. 아래 관찰 지점이 유용했다.

이미지 URL에 서명된 쿼리가 붙는지, 만료 시간이 지났는지. 리커버리를 위해 403과 404를 구분해서 안내한다.
403은 권한, 404는 존재하지 않음이다. 다음으로 리퍼러 정책. 일부 브라우저 확장이 리퍼러를 비우면, CDN 핫링
크 방지 정책이 정상 요청도 차단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는 Origin 기반 검증으로 전환하거나, Referrer-Policy를
no-referrer-when-downgrade로 완화하는 식의 운영적 선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썸네일 생성 큐 지연. 원본은
존재하지만 파생 이미지가 아직 생성되지 않아 비어 보일 수 있다. 대규모 업로드 직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사용자에게 잠시 후 새로고침 안내를 넣고, 백엔드에서는 우선순위 큐와 동시 작업 수를 튜닝한다.

브라우저 저장소 충돌: 캐시, 쿠키, IndexedDB

앱처럼 진화한 웹은 저장소를 많이 쓴다. LocalStorage, IndexedDB, Cache Storage가 꼬이면 증상이 다양하게 튀어
나온다. 실제 지원 과정에서 효과가 좋았던 절차를 적는다.



시크릿 모드로 접속해 동일한 동작을 시도해 본다. 여기서 문제가 사라진다면 저장소 문제로 거의 확정이다. 다
음으로 사이트별 데이터 삭제를 안내한다. 전체 히스토리 삭제는 사용자 저항이 크니, 도메인 단위로 범위를 좁
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재현이 반복된다면, 서비스 워커를 강제 갱신하도록 주소 파라미터를 바꿔서 접근하
거나, 개발자 메뉴에서 Unregister 후 재등록을 유도한다. 개발팀에서는 버전 관리가 핵심이다. 서비스 워커 변경
시, 이전 캐시를 안전하게 무효화하고 새 버전을 명확히 로깅해야 한다. 늘어난 기능을 과거 워커가 인지하지 못
하는 순간 고아 캐시가 남는다.

계정 보호와 차단: 오탐지, 재인증 절차

오피사이트 특성상 계정 보호 규칙이 엄격하다. 의심 로그인 방지, 비정상 트래픽 차단, 자동화 접근 탐지. 이 규
칙이 지나치면 정상 사용자를 막는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보안 페이지 노출, 슬라이더 캡차 반복, 로그
인이 풀리는 증상으로 보인다.

해결은 두 갈래다. 사용자 쪽에서는 기기 지문과 브라우저 정보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유지한다. VPN을 자주 바
꾸면 의심 등급이 올라간다. 공용망에서 접속했다면, SMS 2단계 인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 운영 쪽에서는
룰셋을 조정한다. 특정 국가 IP 범위 전체를 막으면 우회 경로가 성행하고, 오탐 비율도 높아진다. 대신 실패 비
율, 속도, 패턴을 보며 동적 차단을 적용한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트래픽에는 키 인증을 부여해 불필요한 캡
차를 피한다.

모바일 앱과 웹의 온도차: 권한, 업데이트, 딥링크

웹보다 앱에서 문제가 적어 보이지만, 앱 역시 업데이트 지연과 권한 회수 이슈가 잦다. 알림, 저장소, 카메라 접
근 권한은 OS 업데이트 후 자동으로 재승인 절차를 거칠 때가 있다. 앱이 오래된 버전일수록 서버 API와 안 맞아
잦은 리다이렉트가 발생한다.

앱에서 자주 받는 문의는 딥링크 실패다. 외부에서 헬로밤 링크를 눌렀는데 웹으로만 열리는 현상이다. 안드로
이드의 App Links, iOS의 Universal Links 설정이 정확한지, 서명된 도메인 파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사용자에게는 기본 브라우저 설정, 링크 열기 선호 앱을 재지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하면 효과가
좋다. 앱 내 웹뷰에서 결제 모듈이 동작하지 않을 때는 외부 브라우저로 전환하는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법적·정책적 차단 환경에서의 우회와 주의

오피사이트 도메인이 일부 환경에서 정책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여기서 무리한 우회를 권장하면 더 큰 문제로
번진다. 합법적인 범위의 대안을 권한다. 예를 들어 합법적 대체 도메인 공지를 공식 채널로 제공하고, HTTP 451
같은 명확한 상태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VPN을 사용할 때는 유료 신뢰 서비스의 선택 기준을 알려
주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공용 VPN, 브라우저 내장 프록시는 계정 도용 위험이 크다. 서비스 측은 트래픽 암호화
와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자주 묻는 오류별 빠른 점검표

짧게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붙여 둔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인 순서다.

특정 기기에서만 접속 불가: 시크릿 모드로 테스트, 브라우저 확장 비활성화, 사이트 데이터 삭제.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접속 불가: 공용 DNS로 전환, 라우터 재부팅, 통신사 보안옵션 해제.
로그인 반복 요구: 다른 기기 로그아웃, 브라우저 쿠키 허용, 사파리 ITP 환경에서 앱 알림 전환.
알림 미수신: OS 알림 권한 확인, 배터리 최적화 예외, 재구독 시도.
이미지 미표시: 403/404 구분, 서명 URL 만료 확인, 리퍼러/핫링크 정책 점검.

이 다섯 가지만 따라도 전체 문의의 과반이 정리된다. 남는 이슈는 지역적 장애나 특정 브라우저 버그일 가능성
이 높다.



장애 공지와 사용자 신뢰: 어떻게 말하느냐가 절반

오류 해결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통 방식이다. 장애가 발생하면 정확한 범위와 예상 복구 시간을 알려야
헬로밤 한다. 수치로 말하면 신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이미지 썸네일 큐 지연, 평균 3분 내 복구, 원본 열람은 정
상” 같은 문장이 좋다. 원인을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쓰지 말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대
체 도메인, 앱 푸시 전환, 결제 대기 후 재시도 시간대 안내. 장애 내역은 사후에 정리해 공개하고, 다시는 같은 이
유로 헤매지 않도록 사용자 가이드에 반영한다.

로그와 지표: 재현이 곧 해결

사용자는 현상을, 운영은 원인을 본다. 사이를 잇는 것이 로그와 지표다. 사용자에게 재현 시각, 사용 기기, 브라
우저 버전, 네트워크 종류, 오류 코드 스크린샷을 요청한다. 한 장의 이미지가 30분의 추측을 줄인다. 내부에서는
다음 지표를 상시로 본다. API 실패율과 주요 엔드포인트의 p95 지연, 캐시 적중률, 알림 발송 성공률, 이미지 변
환 큐의 대기시간, 로그인 실패 사유 분포. 하루 평균치만 보지 말고, 5분 단위 스파이크를 잡아야 조기 발견이 된
다.

버그 바운티처럼 보상 체계를 운영하면 고급 사용자의 제보가 양질로 들어온다. 특히 레이아웃 깨짐이나 특정
제조사 버그는 내부 테스트로 잡기 어렵다. 사용자 기반에서 다양성을 빌려오면 품질이 빠르게 오른다.

헬로밤 운영 맥락에서의 특이점

헬로밤은 오피사이트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맞물린다. 이 특성은 기술적 운영에도 흔적을 남긴다. 첫째, 트래픽
은 시간대 편중이 심하다. 심야 시간에 급증하고, 특정 이벤트나 공지에 따라 순간적으로 몰린다. 스케일링 정책
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두 번째, 콘텐츠의 민감성 때문에 차단 정책과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더 신중해야
한다. 로그 보존 기간, IP 처리 방식, 암호화 전송 강제 같은 항목을 명시하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셋째, 외부
시선이 까다로운 만큼, 장애 시 대응도 투명해야 한다. 작은 오류라도 은폐보다 신속 공지가 낫다. 사용자는 완벽
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예측 가능한 운영을 바란다.

현장에서 통했던 세 가지 원칙

마지막으로, 경험상 가장 효율적이었던 원칙을 정리한다. 첫째, 사용자에게 시도 가능한 대안을 항상 함께 준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느리니 새로고침 대신 2분 후 재시도, 가능하면 LTE에서 접속”처럼 구체적으로
말한다. 둘째, 문제의 범위를 즉시 좁힌다. 기기/네트워크/계정 중 어디의 문제인지 1분 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다. 셋째, 같은 오류를 두 번 겪지 않는다. 재발 방지를 배포 프로세스에 녹인다. 캐시 버전 전략, 알림 재구독 자
동화, 콜백 URL 검증 자동 체크 같은 항목을 CI에 포함시키면, 실수는 줄고 대응은 빨라진다.

https://globalrose.com/blog/%ed%97%ac%eb%a1%9c%eb%b0%a4/


헬로밤을 비롯한 오피사이트 환경은 변수가 많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정해져 있다. 경로를 나누고, 저장소를
비우고, 권한을 확인하고, 정책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오류는 짧은 시간 안에 풀린다. 사용자는 안정적인 연결과
명확한 안내를 기억한다. 그 믿음이 쌓이면, 작은 오류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다.


